
국제캠퍼스의 역사와 함께하는 동안 변

하는 학생들의 감성을 좇아 상호도 바뀌었

고 도중에 잠깐씩 문을 닫았던 세월도 있

었지만, 그럼에도 ‘아빠짱 분식’은 여전히 

학생들이 즐겨 찾는 가게 중 하나다.  

“여기(마을)는 사실 학교(국제캠퍼스) 생

기면서 같이 생겨난 동네야. 개인적으로야 

여기 영통 쪽이랑 전혀 연이 없었지. 그런

데 우리 아들이 경희대 태권도학과에 다녔

었는데, 1980년쯤 수원캠퍼스(국제캠퍼스)

가 생기면서 학과가 이전을 하더라고. 그래

서 나도 따라 내려와서 여기 자리를 잡은 

거야.” 

말을 멈춘 이 할머니는 잠시 바깥을 바라

보다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지금 가게 맞은편에서 라면집

이랑 슈퍼를 하면서 시작했어. 그때는 전부 

학생운동 하느라 난리도 아니던 시절이지. 

그 때는 배고픈 학생들이 ‘엄마, 엄마 밥 좀 

줘요’하고 찾아오고들 했다니까.”

이 할머니의 말처럼,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마을은 형체조차 불분명

했다. 당시에는 현재의 골목 자리에 들어선 

‘건물’이라곤 이 할머니의 가게와 학생들

의 작은 방 몇 개가 전부였다. 변변한 건물

조차 없던 그곳에서 당시 학생들은 할머니

의 가게에 옹기종기 모여 난로에 몸을 녹이

고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한다. 술 먹을 장소

가 없던 학생들이 모여와 술과 라면을 먹으

며 모임을 하던 곳, 그곳이 ‘아빠짱 분식’의 

시작점이자 ‘마을’의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1980년대 중순 이후부터 마을에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 도로를 

중심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한 작은 술집들

이 촘촘히 들어서기 시작했다. 술집들을 쫓

아 학생들 역시 점차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

했다. 비로소, 마을이 국제캠퍼스 대학가의 

‘중심’으로 변모하던 시기였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마을은 현재의 모

습을 거의 갖춰가기 시작한다. 1994년, 현

재의 중국집 ‘짜장마을’이 위치한 건물과 

원래 실내 야구장이었던 지금의 철판 볶음

밥집 ‘둥지’자리를 중심으로 신식 건물들

이 들어서면서, 마을은 5~6년 사이에 지금

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학생들에게 익숙

한 마을의 상호들 또한 이때쯤 등장한 곳

들이 많다. 

마을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상호 

중 하나인 ‘엄마닭’도 이맘 때 자리를 잡은 

가게들 중 하나다. ‘엄마닭’을 운영하는 오

동희(58)씨는 ‘지난 세월동안 마을은 항상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말한다.

“이제는 학생들이 전부 자식들 같지. 우

리 가게 이름이 또 ‘엄마’잖아?” 

오씨는 학생들의 선배도, 그 선배의 선배

들도 여기서 젊음을 보냈다고 말하며, “그

래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해서 다시 찾아오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뿌듯하다”고 흐뭇한 

‘엄마 미소’를 지었다. 지금도 학교를 떠나 

직장인이 된 학생들이 자주 인사하러 찾아

온다고 한다. 이제는 어느 덧 어엿한 한 가

장이 된 옛 단골들을 보면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한다고.

초창기의 모습과 형성기의 모습이 다르

고, 중흥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또 다

른 마을은 이렇듯 시간대에 따라 각 세대에

게 서로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

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

가의 수는 약 40여개다. 현재의 모습이 갖

춰진 이후로 마을은 근래 들어 또 다시 급

격한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다. 주로 술

집 위주였던 상가의 자리들이 카페와 간단

한 도시락집들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술집 ‘토네이도’를 12년째 운영하고 있

는 진현숙(60)씨는 술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변하긴 많이 변했

어요. 저희 딸이 10년째 일을 도와주러 오

고 있는데, 하루는 오래간만에 도와주러 

오더니만 ‘엄마, 여기 사람 많이 줄었네?’

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전에는 언제

나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면, 요즘

은 개강 때임을 감안해도 사람이 확실히 줄

었어요.”

시대적인 분위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양

한 교통편의 발달, 특히 지난 2012년 12월 

지하철 분당선 영통역의 개통은 마을 상권

의 확연한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영통역

과 우리학교 정문을 잇는 동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제캠퍼스 대학가의 ‘중심지’ 

역시 기존의 마을에서 정문 건너편 상권으

로 바뀌게 된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유지

되었던 ‘국제캠퍼스=마을’이라는 공식이, 

불과 3~4년 새 확 바뀌게 된 것이다. 아직까

지는 그 비율이 적긴 하나, 술집 위주였던 

절대다수의 상가들이 카페와 도시락집으

로 재편되는 현재의 상황 역시 이런 흐름에 

기인한다. 정문 건너편의 영통 상권에 다양

하고 새로운 주점과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시

작한 결과, 마을은 이제 지리적 인접성을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들- 공강 시간

에 간단히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카페

나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도시락집 

등-을 주요 경쟁력 삼아 변화하고 있는 것

이다. 

목요일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마을, 

오랜 세대를 관통하며 국제캠퍼스의 중심

으로 인식되어오던 그 마을은 우리 후배들

에게는 어떤 모습과 어떤 기억으로 자리하

게 될까. 과거의 시간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

는 마을이 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또 한 번 변모하여 학생들의 삶 

곁에 남게될지 사뭇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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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1면에서 이어짐 1⃞ 초저녁 마을의 풍경.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한다.

2⃞ 국제캠퍼스 정문 맞은편 상가들의 일부.

 점차 새로운 상점들이 들어서고 있다.

3⃞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분식집 ‘아빠짱 분식’ 

이차응(75) 할머니.

영통역 개통은 마을 상권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통역과 우리학교 정문

을 잇는 동선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국제캠퍼스 대학가 ‘중심지’ 역시 

기존 마을에서 정문 건너편 상권으

로 바뀌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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